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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1. <3자비교>
1. 일단 비교 기준은 잘 잡으셨는데, 근거 서술이 미약합니다. 뜯어볼게요.
“(가)의 그리스인들과 남유럽인들은 새로운 종교를 수용하지 않는다.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내부에 다

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. 이에비해 천편일률적인 북유럽인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편적,절대적으

로 받아들인다.이는 그들의 수준이 저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. ” 

여기서 남유럽인들은 새로운 종교 수용을 안하는 이유 =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로 보셨는데, 
일단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넘어가도록 할게요. 하지만 이 것도 완벽한 근거서술은 아닙니
다.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완벽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해 수용하지 않는
다 까지 서술해야 되구요. 넘기더라도, 북유럽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= 보편적 
절대적이고, 저급하다 라고 하셨는데 북유럽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저급해지나
요? 아니에요. 받아들이면, 한 나라가 하나의 종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만큼 한 사회
가 직면하는 문제가 모두 천편일률적이라고 볼 수 있기에 다양성이 결여된 문화는 저급해지는 
겁니다. 
이처럼 지금 근거 서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제시문을 그냥 문장 베껴온 수준에 그치고 있
네요.
2. “(나)는 예술사에 있어서 비연속의 연속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.(나)의 아류는 새로움이 등장

할때 거부하지 않는다.아류는 걸작과 걸작을 매개한다.이과정에서 아류는 걸작을 모독하지만 그 뒤에

는 걸작에 대한 존경이 숨어있다. 모독을 통해 존경에 이르는 것은 종교에서도 잘나타는 현상이다.즉 

(나)의 새로움인 걸작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알 수 있다.“

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네요. 주제가 새로움인 걸작을 수용해야 된다인데, 이에 대한 근거 서술
이 이루어지지 않아요. 앞에 서술된 내용들은 전혀 새로움이 걸작을 수용해야된다는 논리적인 
근거 서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3. “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과정을 역사에 적용시키고 있다. 인간은 집단적인 성찰을 통해 진

보를 한다.이런 진보는 대체와 축척을 통해 발생되고 이과정을 통해 발생된 논리적인 투쟁과 결합을 

우리가 채택하고 받아들여그것을 역사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용한다고 주장한다.” 

여기서도 왜 대체와 축척을 통한 진보가 새로움인지 전혀 연계성이 없습니다. 
4. 마지막 문단은 사실상 중복서술이에요, 바로 이전에 (나)와 (다)를 나눌 때 왜 궂이 문단을 
나누면서 까지 비교했는지 모르겠어요.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설명하면서 하면서 앞에서 
나타난 근거서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, 무조건 형식을 나누려고만 하면서 근거를 제대로 
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겼네요.


